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큰 별이 떨어졌다

 — 안병소 선생의 영전에 —

나    운   영

   

     거성巨星 안병소(安炳昭, 1908 ~ 1979) 선생의 서거는 음악계의 가장 큰 충격적인 뉴스가 아닐 수 없다.

    선생은 12세에 바이올린 독주회를 열어 세상을 놀라게 한 신동으로서 크레인 모길레프스키를 거쳐 조세프 요

하임의 고 제자인 빌리 헤스 교수의 문하에서 정통 주법을 마스터하고 귀국하여 연악원을 통해 전희봉, 정봉열, 

김창환, 원경수, 양해엽, 김찬영, 백운창, 정경화, 강동석 등 수많은 제자를 길러내어 이 나라 음악 발전에 크게 

공헌하셨기 때문이다.

   바이올리니스트로서의 선생은 절대로 음정이 틀리지 않는 기교와 풍부한 감정의 소유자로서 1938년 조선일

보 주최의 귀국 독주회를 비롯하여 만주 신경 교향악단 독주자 및 악장으로 눈부신 활약을 하였으며, 교향악 지

휘자로서도 고려 교향악단, 해군 교향악단, KBS 교향악단을 통하여 독일 음악의 진수를 피부로 느끼게 해주었

으며 무엇보다도 바이올린 교수로서 교칙본 제1주의를 제창하여 너무나도 엄격한 훈련을 통한 고행을 제자들에

게 강요함으로써 드디어 <안병소 메쏘드>를 확립시키기에 이르렀다.

    매사에 정확을 기하셨고 불의와 타협할 줄 모르는 그 강직한 성품으로 말미암아 세속을 멀리하시다가 아홉 고

개를 채 못 넘기시고 69세를 일기로 홀로 가셨으니 비통한 감정을 억누를 수 없는 자는 비단 나뿐만은 아니리라.

    삼가 명복을 비노니 스승이시어 고이 잠드소서.

 <중앙일보 1979. 3. 10.>


